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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나가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중인문학이 나아갈 방향

【국문초록】

이 글은 코로나(COVID) 19 팬데믹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야 하

는 지금, 실질적인 대중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통해 대중인문학의 현주

소를 파악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인문학의 위기론

이 대두된 이래 아이러니하게도 대중인문학은 노년 인구의 증가와 다양한 사

업과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인문학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코로나 19로 인해 대

다수의 교육이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중인문학 강좌는 공간적 제약 없

이 다양한 대중들을 더 많이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코로나 19 팬

데믹을 거쳐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이행하는 현시점에서 대중인문학은 프로그

램 운영 목적과 방법 측면에서 재점검될 필요가 있다.

이에 2장에서는 대중인문학의 개념과 현황을 살피는 동시에 이 글에서 중점

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도서관 지혜학교 사업의 취지와 의미를 재확인하였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대중인문학 사업과 지원 양상을 개괄하는 작업을 필두로 

*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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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의 대중적 보급 양상으로써의 <도서관 지혜학교>의 의미를 살폈다. 나

아가 기존 선행 연구에서 지적했던 대중인문학 프로그램의 한계점을 <도서관 

지혜학교> 강좌에서 어떻게 극복하고자 했는지 분석하는 동시에 여전히 남은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대중인문학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도서관 지혜학교> “글쓰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강좌

를 중심으로 운영의 실제를 확인하였다. 이에 자기 역사 서술을 통한 성찰적․

주체적 대중인문학 구현 양상과 자서전 공유를 통한 실천․공생의 대중인문학 

추구 면모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위 내용을 종합하여 포스트 코

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중인문학의 방향성을 검토함으로써 대중인

문학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주제어：포스트 코로나, 대중인문학, 지혜학교, 글쓰기, 자서전

Ⅰ. 들어가며

이 글은 코로나(COVID) 19 팬데믹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

해야 하는 지금, 실질적인 대중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통해 대중

인문학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것

이다.

인문학의 위기론1)이 대두된 이래 대중인문학은 아이러니하게도 인

문학 열풍을 불러일으켰으며,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는 대중인문학의 

온라인 전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중인문학 강좌는 공간적․시간적 

1) 인문학 위기는 1996년 인문학 제주 선언과 2001년 인문학 선언에서 제기되었으며,

2006년 오늘의 인문학을 위한 우리의 제언, 그리고 2012년 인문학 선언문으로 이

어졌다. 이후 지금까지 인문학의 위기는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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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없이 다양한 대중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대중인문학의 주된 수요

자인 노년 인구의 증가와 맞물려 다양한 사업과 정책적 지원은 대중인

문학 강좌의 양적 증가를 이끌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쳐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이행하는 현시점에서 대중인문학은 프로그램 운영 목적과 방법 측면에

서 재점검될 필요가 있다. 대중인문학 프로그램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대중인문학에 대한 비판적 시선과 새로운 방향성 제시는 꾸

준히 이뤄졌다.

대중인문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운영 

목적 측면에서 공공도서관 인문학 향연은 대중인문학의 통로를 제공하

고 있음에도 인문학의 본질을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인문학적 

사유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 또한 운영 방식 측

면에서 일회성, 단발성 강의에 그치고 있으며, 저명 인사 중심의 인문학 

강좌 개설에 급급하며 청중 수를 늘려 성과를 보고하는데 치중되어 있

다는 점에서3) 한계를 보임을 드러냈다. 아울러 일반 대중을 수강생으

로 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년 인구,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소

수라는 점에서 운영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4)

선행 연구를 정리해보면, 대체로 거시적인 시선에서 대중인문학 프로그

램의 현황을 개관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동시에 개선 방향에 대해 제

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윤희윤, 공공도서관 인문학 향연의 담론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 한국도

서관․정보학회, 2016, pp.16∼17.

3) 진정일, 인문학 대중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시민인문강좌”를 중심으로– , 인
문학연구 54(4),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p.698.

4) 윤희윤, 공공도서관 인문학 향연의 담론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 한국도

서관․정보학회, 2016,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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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쳐오며 대중인문학은 위와 같은 

단선적인 문제들을 일부 극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회성 강의가 아닌 

지속 가능한 강의 그리고 강의 종료 후 사후 모임 관리에 초점을 맞추

는가 하면, 인문학의 본질을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

을 바탕으로 한 대중인문학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있다. 이에 이번 글에

서는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살피되 급변하는 현

재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강좌 운영 사례에 대한 논의가 구체

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 글에서는 <도서관 

지혜학교> “글쓰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강좌 운영 사례와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도서관 지혜학교> 사업에 대한 선행 

연구도 한 편 확인되나,5) 이 역시 전체적인 틀에서 지혜학교 프로그램

의 가치를 언급하고 알렸을 뿐 강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번 글은 선행 연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연구

가 될 것이다.

이에 필자는 먼저 2장에서 대중인문학의 개념과 현황을 살피는 동시

에 <도서관 지혜학교>의 취지와 의미를 재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함으

로써 논의의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대중인문학을 제공하는 기관에 따

라 분류하여 대중인문학 사업과 지원 양상을 개관한 후 인문학의 대중

적 보급 양상으로써의 <도서관 지혜학교>의 의미를 살핀다. 또한 기존 

선행 연구에서 지적했던 대중인문학 프로그램의 한계점을 <도서관 지

5) 김희경, 대중 인문학프로그램 현황과 사례연구 : <2019 도서관 지혜학교>를 중심

으로 , 인문콘텐츠 58, 인문콘텐츠학회, 2020, pp.163∼186. 이 논문은 2019년에 

처음 시행된 도서관 지혜학교 시범 사업 개요를 소개하고 전체 프로그램을 개괄하

면서 운영 사항과 총평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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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학교>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극복하고자 했는지 분석하는 동시에 여

전히 남은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도서관 지혜학교> 개설 과목 중 하나인 “글쓰

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강좌 운영의 실제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자기 역사 서술을 통한 성찰적․주체적 대중인문학 구현 양상과 자서

전 공유를 통한 실천․공생의 대중인문학 추구 면모를 구체적으로 살

피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실질적 강좌 운영 사례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중인문학이 나아갈 길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

대한다. 마지막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대중인

문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Ⅱ. 대중인문학 프로그램과 <도서관 지혜학교>

이 장에서는 먼저 인문학과 대중인문학의 개념을 살피는 것을 필두

로 다양한 공간을 거점으로 삼아 운영되는 대중인문학 프로그램을 개

관하고자 한다. 나아가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의 취지와 운영 방

식을 자세히 논의함으로써 <도서관 지혜학교>만의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이는 3장의 <도서관 지혜학교> 운영 사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

서 의미를 지닌다.

먼저 인문학의 개념을 살펴보면, 인문학(人文學, humanities)은 주로 

인간과 관련된 근원적인 문제나 사상, 문화 등을 중심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지칭한다. 또한 학문 영역으로는 고대 및 현대의 언어, 문학, 종

교, 음악학 등을 포함한다.6) 종합해보면, 인문학은 인간을 중심으로 인

간의 삶과 사고 전반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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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러한 정의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장소와 대상에 따라 대학 인문학,

대중 인문학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탐구 내용에 따라 로컬리티의 인문

학, 통일 인문학, 경계의 인문학, 지식 인문학, 지혜 인문학, 소통 인문

학, 치료 인문학 등으로도 명명된다. 내용에 따라 새롭게 명명한 이러한 

용어들은 인문학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시도로 이해되나, 정의를 내리

기 모호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니기도 한다. 이에 필자는 

내용에 따라 인문학의 범주를 세부적으로 정의하는 대신 수강 대상으

로 확연하게 구분시킬 수 있는 대중인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논

의 범주를 대중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인문학의 영역을 조금 세부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는데, 인

문학은 인문학 이론․실천이라는 두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인문학 이론은 언어, 문학, 사학, 예술 등 인간다움에 대한 전통

적인 연구를 말하고, 인문학 실천은 자신이나 타인들의 실제의 삶 속에

서 인문학이 추구하는 바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7) 이렇게 본다면,

대중인문학은 여타 인문학보다도 인문학 이론과 인문학 실천이 조화롭

게 이뤄져야 하는 분야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대중인문학이 이론적 학

6)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D%B8%EB%AC%B8%ED%95%99,

[2021.11.11.]

7) 최희봉, 인문치료를 위한 방향 모색 , 인문치료와 철학, 강원대학교 출판부,

2010, pp.51∼52. 최희봉은 인문학을 ‘인문학’, ‘인문학 실천’으로 구분하고, ‘인문학 

실천’이 ‘실천 인문학’과 다른 개념임을 규명하였다. 이에 ‘인문학’이 인간성(인간다

움)의 가치적, 정신적 속성을 탐구하는 학문 또는 지식의 분야이며, ‘실천 인문학’

은 실천과 응용과 관련되어 있는 학문의 영역이고, ‘인문학 실천’은 인문학의 이런 

탐구결과를 가지고 실제 생활에 활용하는 활동이라고 언급하였다. 필자는 ‘인문학’

의 하위 범주로 ‘인문학 이론’과 ‘인문학 실천’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최희봉이 정의

한 ‘인문학 실천’에 대한 개념을 따르고자 함을 밝힌다. 아울러 이 글에서 논의하고

자 하는 인문학과 관련한 ‘실천’에 대한 논의는 모두 ‘인문학 실천’의 개념을 차용

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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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지식 전달에 그친다면 삶을 변화시키는 기제가 될 수 없기에 대중

인문학은 인문학 실천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대중인문학은 어디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어떤 프로그램으

로 진행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필자는 제공 기관에 따라 분류하여 

이를 차례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대학교를 기

점으로 한 다양한 대중인문학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인문학의 확산과 

대중화에 발맞춰 각 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대중인문학 프로그램을 제

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을 수주하여 대중인문학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1] D-MOOC

홈페이지

[그림 2] K-MOOC

홈페이지

[그림 3]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鄕氣 인문학센터 홈페이지

단국대학교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먼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

고 있는 D-MOOC8)을 들 수 있다. 단국대학교 온라인 공개강좌로 학

교 학생을 비롯해 대중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음으로 

8) 여기서 무크(MOOC)란 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줄임말로 오픈형 온라

인 학습 과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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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OC은 140여 개의 국내대학이 참여하여 최고 수준의 MOOC 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평생학습 시대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개설 강

좌를 살펴보면 인문학과 관련해서는 362개의 강좌가 검색된다. 마지막

으로는 21세기 인문학 위기 담론에 자극받아 2007년부터 시작된 HK,

HK+ 사업을 기반으로 한 대중인문학 강좌를 들 수 있다. 이는 인문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수주한 각 대학 거점 연구소에서 자체적

으로 진행하는 대중인문학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는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대중인문학 프로그램을 들 수 있

다. 서울시의 경우 지속적인 배움의 과정을 지원하는 평생학습의 일환으

로 서울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학과를 살펴보면 인문학․서울학․

시민학․문화예술학․사회경제학․환경생활학․미래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민대학은 서대문에 본부를 두고 있고, 시민청 시민대학․은

평학습장․동남권 캠퍼스․서소문 시민대학에 학습장을 두고 있으나,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온라인 시민대학도 운영하고 있다.

세 번째는 박물관․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대중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양상이다. 박물관․미술관 상호 간 유기적 협조체제 속에 대중을 대상

으로 문화 향유 증진을 도모한다.

[그림 4]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홈페이지

[그림 5]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예시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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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필자가 경

희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로 근무하며 시행한 프로그램을 예로들 수 

있겠다. 각 박물관에서 사업비를 수주하여 [그림 5]와 같이 자체적으로 

박물관 특성에 맞게 소장하고 있는 유물․고서․지도 등을 중심으로 프

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네 번째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대중인문학의 장이 마련되었다. 대

표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하는 <도

서관 길 위의 인문학>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인문정신문화 확

산의 일원으로 진행하는 <도서관 지혜학교> 사업을 들 수 있다.

[그림 6] 도서관 지혜학교 사업 개요(2020년 도서관 지혜학교 사업 결과보고서)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이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지역도서관을 

거점으로 인문학을 향유하게 하는 폭넓은 사업이라면, <도서관 지혜학

교>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지역대학의 인문분야 전문인력을 연계하

여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인문 교양 심화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두 사업은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취지가 

유사하고, 도서관이라는 문화기반시설을 거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

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이 자유기획형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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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자유기획형 보급형, 자유학년제, 함께 읽기, 함께 쓰기 등으로 나눠

져 각기 다른 운영 양상을 보이는 반면9), <도서관 지혜학교>는 모든 

강좌가 12주 동안 지속되는 인문 심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일면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지혜학교는 여러 측면에서 기존 대중인문학 프로그램

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대중인

문학 강좌를 운영하면서도 지혜 인문학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이론적 

지식 습득이 아닌 지혜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지혜 인문학은 지혜

를 소재로 한 인문학으로 개별적인 정보와 전문적 지식을 더 높은 수준

에서 통합된 앎으로 성찰을 통해 체득하고 이를 개인적인 삶에서 실천

하며 나아가 사회적 공유를 목표로 삼는 인문학을 의미한다. 이에 지혜 

인문학은 삶을 성찰하는 성찰적 인문학, 자기주도적인 주체적 인문학,

삶을 변화시키는 인문학 실천, 더불어 사는 가치를 나누는 공생의 인문

학을 추구한다.10) 대중인문학이 인문학 이론과 인문학 실천 두 영역에 

모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

져야 함을 염두한다면, 이러한 개념 정립은 일면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다.

두 번째는 대중인문학의 수요 대상을 은퇴세대로 확장했다는 것이다.

2020년도 도서관 지혜학교 설문에 참여한 전체 수강생의 연령별 분포

를 살펴보면, 20대 2.61%, 30대 4.84%, 40대 19.74%, 50대 34.45%, 60

대 32.96%, 70대 4.66%, 80대 이상 0.74%로 대다수의 수강생이 50대 

9) 2020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결과보고서, https://www.libraryonroad.kr/resultbook/
[2021.11.27.]

10) 김희경, 대중 인문학프로그램 현황과 사례연구 : <2019 도서관 지혜학교>를 중심

으로 , 인문콘텐츠 58, 인문콘텐츠학회, 2020, pp.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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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임을 알 수 있다. 2021년도에 필자가 운영한 “글쓰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수강생에 한정해서 보면, 50대 70%, 60대 30%에 해당하므

로, <도서관 지혜학교>의 경우 노년 인구의 수요에 맞는 공급을 충족

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전 강좌에서 인문심화 과정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도서

관 지혜학교>는 심화형․참여형 인문 활동 프로그램으로, 2020년 전국 

73개의 도서관이 참여했으며 2021년에는 98개의 도서관이 선정되었다.

이에 2020년 기준 39개 대학에서 파견된 주임교수가 12주 동안 20명 

내외의 수강생과 학습, 토론 등을 병행한 심화 수업을 진행하였는데,11)

수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 모임 활동, 개인별 지도, 과제 수행

이 함께 진행된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글쓰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수강생들의 경우 수업 종료 이후에 작가의 길을 꾸준히 걷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소모임을 결정하였는데, 이러한 예는 

인문심화 과정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지혜학교>는 후속 모임

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면 

한계점을 보이기도 한다. 최근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에서 운영 중

인 “함께 쓰기” 강좌가, 온라인 후속 모임을 진행하고 다양한 문학 분야 

쓰기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감안한

다면,12) 강의 종료 후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실제적으

로 <도서관 지혜학교>의 경우 강의 이후 자체적으로 소모임이 결성되

11) 성해경 외, 2020 도서관 지혜학교 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서관협회,

서울대학교 인문확산센터, 2019, p,5.

12) 2020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결과보고서, https://www.libraryonroad.kr/resultbook/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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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였으나 꾸준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Ⅲ. <도서관 지혜학교> “글쓰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강좌

운영의 실제와 의미

이 장에서는 2021년도 <도서관 지혜학교>의 “글쓰기에서 배우는 삶

의 지혜” 강좌를 중심으로 운영의 실제와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에 자기 역사 서술을 통한 성찰적․주체적 대중인문학 구현 양상과 자

서전 공유를 통한 실천․공생의 대중인문학 추구 면모를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실질적 강좌 운영 사례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

대 대중인문학이 나아갈 길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

한다.

1. 자기 역사서술을통한성찰적․주체적대중인문학구현

<도서관 지혜학교>의 개설 강좌는 인문 분야(문학․사학․철학․문

화예술․융복합/기타)와 글쓰기 강좌로 대별되는데, “글쓰기에서 배우

는 삶의 지혜” 강좌는 글쓰기의 다양한 방법을 학습하고 이를 활용하여 

12주차 동안 10명이 자신의 인생을 글로 새겨 1인 1책 형식의 자서전을 

발간할 수 있도록 하는 강좌이다. 지나온 자신의 역사를 글로 옮기는 

과정을 통해 삶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생 2막을 설계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는 각자 자신이 경험한 삶의 가치를 인문

적 성찰을 통해 심화․재구성한다는 점에서 <도서관 지혜학교> 사업

의 취지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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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서전 집필은 자기 표현적 글쓰기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을 성찰하는 글쓰기 행위로 성찰적 대중인문학을 구현한다는 점에

서 의미를 지니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나서는 주도적 과정이므로 주

체적인 대중인문학을 구현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12주차에 걸쳐 진행된 강좌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개관해보면,

1∼4차시 동안 자서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목적을 확인하는 동시에 

책의 뼈대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자서전의 다양한 형식과 문

체를 학습함으로써 자서전을 집필하기 위한 토대를 다졌으며, 자기 역

사를 총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후 5∼12

차시 동안은 생애별로 10∼50대 시절을 기록하게 하였으며, 이후 중요

한 사건 혹은 주제 중심 기록을 2차시 동안 진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자서전을 완성하였다.

목표

위대한 작가가 어떻게 자서전을 썼는지 확인함으로써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작성한 10대 시절 내용을 공유하고 수정 방향을 정립할 수 있다.

20대 시절 삶의 기록을 할 수 있다.

강의내용

□ 중심 질문

위대한 작가는 어떻게 자서전을 썼는가?(2)

나의 20대는 어떠한가?

소제목은 어떻게 쓰는가?

□ 교육 내용

1. 위대한 작가는 어떻게 자서전을 썼는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중세), 몽테뉴(르네상스기)

2. 수강생들의 10대 시절 글쓰기 결과물을 공유함으로써 발전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3. 자서전 작성 방법을 학습한 후 20대 시절에 대한 글쓰기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20대에 관한 주요 질문에 대답할 수 있고, 이를 글로 구성할 수 있다.

<표 1> 6차시 강의계획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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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표 1>에 해당하는 6차시 강의계획서를 살펴봄으로써 

수업 진행의 방향성을 확인하기로 한다. 전체 강의계획서를 제시하기에

는 지면상의 제약이 있으므로 자서전 집필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 6차시 강의계획서를 제시하였다. 매 차시 강의는 총 세 가지 층위로 

구분되는데, 먼저 서양의 종교적 자서전에서부터 시작되는 자서전의 연

원을 확인함으로써 근대적 개인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았다. 개인의 존

재 가치를 발견하는 동시에 다양한 삶을 들여다봄으로써 개개인이 주

체성을 가지고 자신을 성찰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는 매 차시 과제로 제시한 자기 역사 기술 내용을 공유하는 것인데,

이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피기로 한다. 세 번째는 자기 역사를 개관

한 연표와 목차 중심으로 각자의 인생에서 추출한 주요한 사건들을 글

로 완성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응답하는 것이다. 이는 수강생들이 

각기 자서전의 다음 장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자, 함께 과거를 회상함

으로써 놓쳤던 기억들을 되살리는 방안이다.

이에 본격적으로 자서전 작성 과정을 자세히 살피고자 하는데, 자

기 역사 서술은 두 개의 큰 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연표 

기술을 통한 자기 역사 개관이다. 연표 기술 방법에 대한 강의는 3차

시에 이뤄졌으며 4차시 전까지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여러 방

식을 제안함으로써, 시간을 축으로 삼되 다양한 형식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자신의 일생을 정리하는 작업은 자기 성

찰 글쓰기의 일환인 자서전을 작성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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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자기 역사 기술 연표 예시(1)

먼저 살펴볼 연표는 <표 2>에 해당하는데, 연도와 나이에 따라 구분

한 뒤 소속(학교․교회), 활동 내용(일․가정․교회), 인생의 전기/고비

(에피소드), 만남(인물), 자격/포상 등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이 외

에도 개인정보 문제로 <표 2>에서 함께 인용하지는 못했으나, 이 수강

생의 경우 개인이 머문 공간을 기점으로 한 거주지(주소) 변경 이력까

지 자세히 기술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연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표 3> 자기 역사 기술 연표 예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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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살펴볼 <표 3>의 연표는 개인․사회로 분류하여 작성한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대별로 나누어 학교생활, 직장생활에 관

련된 내용을 기재한 후 해당 시기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 간략히 기술

하였다. 특징적인 점은 개인의 삶을 회고하고 기록하는데 그치지 않고,

당시 사회적 주요 사안을 함께 기술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상관관계

를 들여다보고자 했다는 것이다. 자기 역사를 기술하는데 있어서, 사회

적 현상을 들여다보는 작업은 사회적 맥락에서 자신의 존재를 성찰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 4> 자기 역사 기술 연표 예시(3)

마지막으로 <표 4>를 살펴보면, 시기별로 나누되 나의 주요 사건․

사랑하는 사람들(가족 중심 주요 사건)․국가/사회 상황으로 구분하여 

기술했음을 볼 수 있다. 이 연표 작성자의 경우 다른 수강생들과 달리 

시기별로 자신의 내면 상태를 함께 기술했는데, 자기 성찰에 깊이 집중

했기에 이와 같은 연표를 도출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실질적 집필을 통한 자기 역사 서술이다. 먼저 목차 작성

이 선행되었는데, 자기 역사 연표를 통해 1차적으로 추출한 주요 키

워드를 활용하여 10∼50대로 크게 나누어 뼈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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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자기 역사 서술 목차 예시(3)

[그림 7]에 해당하는 목차를 살펴보면, 우선 이 수강생의 경우 10대,

20대, 30대, 40대 전반, 40대 후반으로 나누고, 에필로그에 50대를 맞이

하는 감회를 적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시기별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자

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모색하고자 하였는데, 가정 안에서 고군분투했

던 일들을 기술함으로써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었다. 건강한 자기 

서사를 확립했을 때 문학 치료가 가능해짐을 염두한다면,13) 이는 자서

전 기술을 통해 문학 치유가 이뤄진 예로 소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본

다면, 자서전 기술은 분열되고 훼손된 자아를 통합한다는 측면에서 가

장 강력한 치유의 문학이다. 아울러 자서전 원고를 완성한 뒤 상처의 

대상이었던 남편에게 추천서를 받으면서 힘든 과거의 억압에서 벗어났

으며,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찾았다고 할 수 있다.

자서전은 작성은 기억 속 망각을 일깨우고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여 

13) 정운채, 문학치료의 이론적 기초, 서울 문학과 치료, 2006,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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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자기 역사 서술 목차 예시(4)

화해를 이루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탐색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

시킨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14) 나아가 지혜학교의 이와 같은 강좌

는 성찰적․주체적 대중인문학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다음으로 [그림 8]에 제시한 목차를 확인해보면, 생애 과정에 따라 구

획하면서도 각 시기별로 집중했던 사건들을 장 제목으로 추출하고 그 

안에 배치된 절의 내용이 유기성을 가지도록 안배하였다. 이 수강생의 

경우 지속적으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파생된 자신의 존재를 성찰하였

다. 유년 시절 살았던 공간까지 직접 수차례 찾아 나서며 어머니를 회

고하고 삶의 근원을 모색하는 동시에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자신의 

삶을 기록하였다. 이는 선대와 후대를 조망하면서도 자신을 찾아 나서

는 자기 성찰의 또 다른 방식을 보여준다.

14) 엄찬호, 인문학의 치유적 의미에 대하여 , 인문과학연구 25, 인문과학연구소,

2010, P.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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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본다면 자서전 작성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기록하여 자신

의 세계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일이면서도, 체득한 지혜를 수용하고 다

시 물려주는 능동적 전수 과정이다. 이에 “글쓰기에서 배우는 삶의 지

혜” 강좌는 인문지식의 일방적 전수와 수동적 소비에서 탈피해 인문학

을 통한 지혜의 주체적인 탐색과 상호 작용 활성화를 이끈다는 점에

서15) 대중인문학 강좌가 지니는 한계를 일면 극복했다고 할 수 있겠다.

2. 자서전 공유를 통한 실천․공생의 대중인문학 추구

“글쓰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강좌는 수강생들이 자서전 집필 과

정 전체를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공동체적 삶의 지혜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는 실천16)․공생의 대중인문학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자서전 공유는 매 주차 이뤄

지는 자서전 발표와 피드백 및 의견 공유로 구성되었다. 필자가 운영한 

“글쓰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강좌는 코로나 19로 인해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온라인을 활용해 공유 방식을 재설정하였다.

이에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수업 방식을 택하였으며, 온라인으로 

과제를 제시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을 

지향하였다. 이에 수업 과정에서 자서전 집필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과

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이 강좌는 수강생이 함께 자서전을 완성해나간다는 

15) 김희경, 대중 인문학프로그램 현황과 사례연구 : <2019 도서관 지혜학교>를 중심

으로 , 인문콘텐츠 58, 인문콘텐츠학회, 2020, P.167.

16)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실천’은 모두 2장에서 언급한 바 있는 ‘인문학 실천’의 

개념을 따르고자 했음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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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공동자서전 집필 과정을 따르면서도 개인 자서전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담화공동체 내에서의 자아 탐색과 성찰을 동반한 

글쓰기 과정을 수업 방법으로 택한 이유는 타인을 통해 자신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망각하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탐색하고 재발견할 수 있다

고17)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서전 공유 과정은 크게 두 층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매 

차시 목차에 따라 한 장을 집필하고 완성된 글을 일정 부분 공유하는 

것이다.

[그림 9] 매 차시 발표를 통한 자서전 공유 양상

이에 [그림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화면 공유를 통해 10명의 수강

생이 매주 자신이 쓴 글의 일부를 발표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자서전을 

공유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대중에게 노출하는 행위와 연관되므로,

17) 박현이, 자아 정체성 구성으로서의 글쓰기 교육 연구 ,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2,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6, pp.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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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공유에 어려움을 겪는 수강생들도 다수 존재했다. 따라서 여

전히 개인 안에서 소화되지 않은 사건들이 존재하고 아직까지 타인과 

공유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남아있음을 고려해, 수강생들이 각자 소개하

고 싶은 부분들을 취사선택하여 능동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하

였다.

이후 강의가 지속됨에 따라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축적되고 서로의 

삶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부터는 수강생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공동

체적 삶의 지혜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공동체 안에

서 서로 이질적인 환경을 가진 이들이 마음을 열고 자연스럽게 삶을 나

누게 됨으로써 소통을 통한 공생의 대중인문학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 

강좌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사유와 실천은 공동체 안

에서 시작되며 이러한 공동체는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18)

두 번째는 발표한 글에 대한 온라인 피드백 및 의견 공유이다. 자서전

은 일정한 틀이 존재하는 형식적인 글이 아닌 순수 문학이므로, 필자는 

자서전에 대한 피드백을 여타 장르의 글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문장에 대한 세부적인 첨삭을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진행하

기도 하였으나, 글쓰기의 동기와 목적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판단이 들

었다. 이에 글의 형식, 문단의 유기성, 문맥의 흐름과 관련한 첨삭은 수

업 시작 전에 개별 메일로 전송하여 각자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그에 따라 실시간 수업에서는 교수자가 아닌 독자의 시선으로, 글 안

에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서술되어 있어 궁금했던 점이나, 글의 전개가 

18) 양은아, ‘실천인문학'과 결합된 인문교육의 성격변화와 대중인문교육의 새로운 

맥락화 , 평생교육학연구 15(3), 한국평생교육학회, 2009,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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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하는 방식을 택

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다른 수강생들도 자유롭게 구

성에 대한 질문과 견해를 표출하게 됨으로써 여러 문제를 함께 고민하

고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었다. 글쓰기의 긴장감과 부담감을 줄이는 대

신 자서전에 기술된 중심 사건에 대해서 진지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19)

[그림 10] 자서전 최종 결과물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완성된 자서전은 [그림 10]과 같이 출판물로 

인쇄되어 또 다른 독자에 공유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도서관 지혜학

교> “글쓰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강좌는 인간의 삶을 탐구하는 인

문학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사회적 측면에서 인문학을 통한 

공생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겠다.

19) 박현이, 자아 정체성 구성으로서의 글쓰기 교육 연구 ,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2,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6, pp.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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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여름 시절, 노란 꽃을 피우기 위한 먹구름 속 천둥이 국화의 시련

이면, 나의 시련은 ‘결혼 폭풍우’를 만난 것이었다. …(중략)…내가 자서전

을 쓴 이유는 단 하나다. 아무리 사이가 나쁜 부부라도 감정이 사그라들 때

까지 기다린다면 반드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알리는 것이다.

내 터널의 길이는 20년 6개월이다. 긴 시간이 걸려도 황홀한 시간은 반드

시 우리에게 온다. -느티날다, 당당한 사람이 아름답다자서전 프롤로그 

중에서

위 인용문을 살펴보면, 자서전 완성을 통해 실천․공생의 대중인문학

이 일정 부분 구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수강생은 자서전을 작

성하면서 자신이 처한 삶의 어려움을 응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했던 자신만의 축적된 지혜를 풀어냈다. 나아가, 자신을 삶

을 공유하고 실존적 체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자서전에 담아내고자 했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 2020년 도서관 지혜학교 설문조사

(도서관 지혜학교 전체 수강생 대상, 총 응답자 446명)

<도서관 지혜학교>의 취지는 “삶의 지혜를 나누다”라고 할 수 있으

며, 성찰하는 삶의 인문학, 삶을 바꾸는 인문학 실천에서 나아가 더불어 

사는 공생의 인문학을 추구함을 알 수 있다.20) 그에 따라 작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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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행한 설문조사인 [그림 11]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 이웃 사람에 

대한 관심/애정이 생겼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 47.64% 212명,

“매우 그렇다” 32.81% 146명 순으로 다수의 수강생이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 역사, 문화 및 나와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49.44%

220명, “매우 그렇다” 37.75% 168명이 응답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림 12] 2021년 도서관 지혜학교 설문조사

(“글쓰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수강생 대상, 총 응답자 9명)

 

이와 관련해 이번 2021년 “글쓰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수업 10명

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그림 12]에 제시하였

듯이 “우리 사회, 역사, 문화 및 나와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77.78% 7명에 해당하는 수강생

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마친 후 작성한 개

별 응답 기록을 보면, “나와 타인의 삶을 더 이해할 수 있었다.”, “타인

의 삶에 대한 인정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구체적인 답변

이 수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 김희경, 대중 인문학프로그램 현황과 사례연구 : <2019 도서관 지혜학교>를 중심

으로 , 인문콘텐츠 58, 인문콘텐츠학회, 2020,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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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서 논의해본다면, <도서관 지혜학교> 수업은 지식 전달의 대

중인문학, 지식 습득의 대중인문학에서 나아가 관계 속의 공감을 중심

으로 한 대중인문학, 그리고 인간 중심의 대중인문학을 가능하게 함으

로써 공동체의 조화를 도모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특히 자서전 쓰기 

강좌인 “글쓰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는 자서전 공유라는 과정 속에서 

인격적인 소통과 상호 연대를 가능하게 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에 실

천․공생의 대중인문학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계기를 제공했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Ⅳ. 나가며–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중인문학이 나아갈 방향

이 글은 코로나(COVID) 19 팬데믹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마주

한 지금, 실질적인 대중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통해 대중인문학

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먼저 2장에서는 대중인문학의 

개념과 현황을 살핀 후 도서관 지혜학교 사업의 취지와 의미를 재확인

하였다. 또한 한계점과 극복 지점을 살펴 대중인문학 프로그램의 또 다

른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강좌 운영 실제를 확인하

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자기 역사 서술을 통한 성찰적․주체적 대

중인문학 구현 양상과 자서전 공유를 통한 실천․공생의 대중인문학 

추구 면모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실제 수업을 통해 대중인문

학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

다. 첫 번째는 “향후 대중인문학은 어떠한 방향으로 노정되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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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중인

문학은 수업 방법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

을 진행하는 것이다.

대중인문학이 추구해나가야 하는 방향성을 찾는 작업은 포스트 코로

나 시대 속 분열과 단절된 사회를 회복해 나가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이자, 인문학의 진정한 목적을 재탐구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

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중인문학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작업은 어느덧 언택트 방식에 익숙해진 지금 다시 

코로나 19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가 혹은 돌아가야만 하는가에 

대해 예측해 보는 과정이자, 대중인문학의 학습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재검토하는 것이다.

먼저 대중인문학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면, 앞으로의 

대중인문학은 수동적인 지식의 습득에서 나아가 능동적인 지식의 활용

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한 

정보의 축적 혹은 학문적 지식의 습득이 아닌 비판적 사유를 통한 통합

적 측면에서의 앎의 형태로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본질적으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성찰

적․주체적 대중인문학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나아가 

성찰적․주체적인 대중인문학을 통해 개인의 삶의 변화라는 목적을 달

성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사회를 움직이는 변화를 

견인해야 한다고 본다. 그에 따라 실천․공생의 대중인문학을 추구해야 

하는데, 실천의 대중인문학은 다양한 문제 앞에 마주했을 때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인문학적 힘을 가지는 것이며, 공생의 인문학은 인격적인 

소통과 상호 연대를 기반으로 이룩되는 것이므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

드는 기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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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2020년 도서관 지혜학교 설문조사

(도서관 지혜학교 전체 수강생 대상,

총 응답자 446명)

[그림 14] 2021년 도서관 지혜학교 설문조사

(“글쓰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수강생 대상,

총 응답자 9명)

결과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대중인문학을 통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룩해야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사회, 화합과 연대를 통해 

공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인문학에 있으며, 또 인문학적인 목적과 방향성

을 노정한 대중인문학을 통해 더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다.

두 번째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중인문학이 수업 방법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해보고자 한다. 사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언택트 시대로 전향되자 대중인문학 

역시 교육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어왔다. 특

히 노년 인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다수의 대중인문학 강좌, 그리고 그 

가운데 은퇴 세대를 주요 수강 대상으로 상정한 <도서관 지혜학교>는 

온라인 시스템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혼돈을 겪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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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상은 설문조사에서 확연히 드러나는데, 작년 2020년에 시행

한 설문조사인 [그림 13]을 살펴보면, “<도서관 지혜학교>에 참여하면

서 불만족스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별로 2가지를 선택해 주

십시오”에 라는 질문에 1순위로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수업”

이라고 44.49%에 해당하는 206명이 응답하였고, 2순위 역시 16.80%로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

번 2021년 “글쓰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수업 수강생을 대상으로 동

일한 질문을 제시하였는데, [그림 14]를 보면, 설문에 응답한 9명 중 8명

이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불만족 사항으로 꼽았다.

종합해보면, 작년 2020년과 같은 경우 수강생들이 대체로 처음 접하

는 온라인 강의 그리고 줌(ZOOM)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와 같

은 설문조사가 도출되었으며, 은퇴 세대라는 연령 분포의 특징으로 인

해 언택트 교육보다 대면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데 2021년 “글쓰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수강생들의 설문조사는 

이와 결을 조금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강좌의 수강생들의 경우 온

라인 수업에 익숙해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비대면 강의에 

방식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대중인문학의 경

우 온라인 강의가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생

각을 하게 된다. 강좌별로 온라인 교육 자체가 효율성을 달리할 수 있

겠으나, 인문학 같은 경우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효과가 증폭되거나 

매체 활용이 인문학적 사고의 폭을 넓히는 주된 요소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대중인문학은 여전히 인간과 인간의 만남 안에

서 이뤄지고, 상호 작용을 통해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다른 위기 상황이 닥쳐왔을 때 대중인문학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끊임없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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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발맞추되 인문학의 본

질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 역시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1)

지금까지 필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대중인문학이 추구

해야 할 방향과 변화 양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의 삶에서 인문학은 

언제나 필요한 요소였으며,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해

왔다. 이에 우리는 결국 코로나 19라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포스트코

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새로운 소통과 상생의 방법을 인문학

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 대중인문학은 지식 전달의 장이 

아닌 진정한 인문학을 탐구하고 공유하는 살아 숨 쉬는 장으로 변모해

야 할 것이다.

21) 최근 거론되고 있는 메타버스(Metaverse)가 대중인문학 교육에 접목된다면 3차원 

가상세계에서 현실과 같은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이나, 인문학의 본질

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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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ost-COVID-19 Era, Finding a Way for Public

Literature to Move Forward

- Focusing on the Case of Running the <LibraryWisdomSchool> Course -

Kim, Myo-jung

This paper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public 
humanities and seek directions through practical examples of the 
operation of public humanities programs now that the post-Corona era 
is due after the COVID-19 pandemic. Ironically, since the advent of the 
humanities crisis theory, popular humanities have sparked a humanities 
craze thanks to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and various 
projects and policy support. As most of the education is converted 
online due to COVID-19, public humanities courses are accepting a 
more diverse public without spatial constraints. However, at a time 
when it is actually transitioning to the post-COVID-19 era through the 
COVID-19 pandemic, public humanities need to be re-examined in 
terms of the purpose and method of program operation.

Therefore, Chapter 2 reaffirmed the purpose and meaning of the 
Library Wisdom School project, intended to be focused on in this paper, 
while examining the concept and current status of popular literature. 
Here, starting with the work that outlines various public humanities 
projects and support patterns, the meaning of <Library Wisdom School> 
as a popular dissemination aspect of humanities was examined. Also, by 
analyzing how the limitations of the public humanities program have 
been observed in previous studies were to be overcome in the <Library 
Wisdom School> course, another possibility of the public humanities 
program was reviewed. Next, in Chapter 3, the reality of operation was 
confirmed, focusing on the <Library Wisdom School> and the “Wis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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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Life Learning from Writing” course. Accordingly, it wa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the aspect of realizing reflective and subjective 
public humanities through self-history description, and the aspect of 
pursuing public humanities through practice and symbiosis through 
autobiography sharing. Finally,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the 
post-COVID-19 era by synthesizing the above, I suggest the path for 
popular humanities to move forward by reviewing the direction of 
popular humanities.

Key Words：Post-Corona, Public Humanities, Wisdom School, Writing,

Autob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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